
삼성, LCD 탕정공장 태양광 발전
2010년 건물 지붕에 집광판 설치 … 자사제품 사용해 노하우 축적

태양전지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규모로 설치해

친환경 발전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한국남동발전과 협력해 2010년 상반기 탕정 LCD(Liquid Crystal Display) 단지 건물 지붕에 집

광판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장비의 핵심인 태양전지는 삼성전자가 바이오칩, 의료기기 등과 더불어 추진하는 핵심 미래성장

동력사업의 하나로 2009년 9월 경기도 기흥사업장에 태양전지 연구개발 라인인 PV라인을 가동했다.

삼성전자와 남동발전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0년 2월 경 공사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

졌다.

설치면적도 2만㎡(6000평)에 육박하고 태양전지도 삼성전자의 제품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단순히 친환경

발전을 통해 기존 사용전력을 대체하는 효과뿐 아니라 태양광 관련기술을 축적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아울러 설치지역인 탕정지구는 정부의 신 재생 에너지 시범도시 조성 대상이어서 태양광 발전을 위한 행정

적 여건도 갖춘 곳이다.

발전사업자인 남동발전은 삼성전자 탕정공장의 태양광 설비의 운용을 15년간 맡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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